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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9.(목)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의료제품 사재기 금지 요청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제품 안정공급을 위한 간담회｣ -
- 대형병원 등의 가수요로 인한 의료제품 비축 방지 당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4월 9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제품 안정공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박진식 부천세종병원장 등 병원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한 병원의 의료제품 수급 현황과 애로

사항 및 정부와 병원협회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동전쟁으로 일부 대형병원 등에서 의료

제품의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병원, 의원은 인터넷 구매

사이트의 물품 품절로 주사기 등 필수제품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원협회 차원에서 회원 병원들이 의료제품의 재고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일부 병원의 가수요로 인한 물량확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원협회 차원에서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라며 “불필요한 물

량 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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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료제품 안정공급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2470)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석원 (044-202-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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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의료제품 안정공급 간담회 개요

○ (일시) ‘26. 4. 9.(목), 10:00

○ (장소) 코엑스(서울 강남구)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의료기관정책과장

-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임원진 15명

○ (주요 내용) 병원의 의료제품 수급 현황과 애로사항, 정부와 병원

협회의 대응 방안 등


